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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 쓴  이야기

사랑의 병

저는 학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

담은 플라스틱병인 “사랑의 병”을 

만드는 프로젝트를 도왔어요. 그 병에 

우리는 비닐봉지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

플라스틱 제품을 담아요. 가족들은 

각자 사랑의 병을 만들었고, 그 병을 

학교로 가져갔어요. 사랑의 병들은 

플라스틱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관으로 

보내졌어요. 플라스틱 벽돌은 야외 

벤치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을 

이사벨라 큐, 10세, 아르헨티나 
부에노스아이레스

병으로 만든  
새 모이통

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

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기 위해 

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?

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

하셨어요. 많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

참여해 주셨어요. 몇 달 후에 우리는 

사랑의 병을 100병도 넘게 모았어요!

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하고 

있어요. 병이 많이 모이면, 저는 

가족들과 초등회 친구들과 함께 

병을 수거하는 곳으로 가요. 우리가 

그곳에 두고 오면, 병들은 건축 자재로 

만들어질 거예요.

저는 이 프로젝트를 정말 좋아해요. 

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

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을 

정말로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. 

그리고 자연과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

존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자연을 

돌보는 것은 제가 구주를 따르는 한 

가지 방법이에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을 

돕는 방법이기도 해서 좋아요.

시간을 내어 사랑의 병을 만드는 

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. 하지만 

저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, 매일 

작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

느껴요. 저는 또 “큰” 일을 하려면 

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

배웠어요.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

주고 그들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도울 

수 있어요. 저는 변화하고, 다른 

사람을 돕고,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

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요한 

부분이라고 믿어요. 

때 사용할 수 있어요.

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

플라스틱 제품을 매일 쓰고 있는지를 

깨달았어요. 그건 실제로 환경에 문제가 

돼요. 저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

시작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혼자서는 할 

수 없었어요. 그래서 교회 분들에게도 

도움을 부탁하기로 했어요. 저는 제 

지도자와 와드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

나누었어요. 감독님은 저에게 모임에서 

1. 플라스틱병을 씻고 라벨을 제거해요. 

그런 다음, 물기를 말리세요.

2. 어른에게 병 아래쪽에 작은 구멍 두 개를 

뚫어 달라고 부탁하세요. 구멍으로 끈을 

넣어 고리를 만들어 묶어요.

3. 뚜껑과 가까운 쪽에도 작은 구멍 두 

개를 뚫어요. 구멍으로 막대기를 넣어서 

새들이 짚고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.

4. 양쪽 막대기 위로 5cm 길이의 얇은 

구멍을 내세요. 이 구멍으로 새들이 

씨앗을 먹을 수 있어요!

5. 손가락으로 먹이 구멍을 막고 다른 

사람에게 새 모이를 부어 달라고 하세요.

6. 병뚜껑을 닫고 조심스럽게 병을 

뒤집으세요. 나뭇가지에 끈으로 새 

모이통을 묶으세요.

빈 플라스틱병을 이용해서  

새 모이통을 만들어 보세요!




